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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역 종사자는 열악한 근무 환경,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말미암아 소진에 취약한 집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소진 유형이나 소진을 악화시키는 설명 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축 방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소진 상태와 소진

유형을 확인하고, 소진 악화에 기여하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가축

방역 종사자(N=735)의 소진 상태를 5개 유형(몰입형, 효능감저하형, 과부하형, 거리두기형, 번아웃

형)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으며, 각 소진 유형과 관련 있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가축 방역 종사자에게서 보다 악화된 소진 상태를 나타내는 번아웃형 비율이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소진 유형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효능감저하형은 업무 자

율성과 관련이 있었고, 과부하형은 과도한 업무량 및 민원 응대와 관련이 있었으며, 거리두기형은

관련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번아웃형은 과도한 업무량, 역할 부적합성 및 불충

분한 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축 방역 종사자의 소진 상태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소진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가축전염병, 가축 방역 종사자, 소진 유형, 직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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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은 매년 발생하여 국민 안전과 공중

위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구제역 피해가 가장 컸던 2010년에는

하반기 재정피해액만 약 2조 7,383억에 달했고(지

인배 외, 201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축 전염

병으로 인한 국민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5,156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김은비,

2023). 이에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

라 가축 방역 종사자를 방역 사업에 투입하여 가

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찰, 방역 업무뿐만 아니

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기 방역을 위한 이동

통제, 소독, 살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 방역 종사자는 국가 재난 수준

의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사회 기능 유지의 측

면에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

다만, 상기와 같은 역할의 중요도와는 별개로

국내 가축 방역 종사자들은 극심한 직무 요구와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시사

된다(이유진, 황춘화, 2019). 가축 방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발주 조사(참

가자 총 268명)에 따르면 참가자의 83.7%가 업무

의 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63.5%는 작업 환

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험하다고 응답하였다(김

석호 외, 2017).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노출 가능

성, 농가와의 갈등, 모순되는 상부 지시, 인력 부

족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지속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심각

한 심리적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Convery et

al., 2007; Hibi et al., 2015; Makita et al., 2015;

Song et al, 2022). 특히 2010-2011년 구제역 방역

업무에 참여한 업무 종자사들(주로 공무원)에 대

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호소하는 가장 심

각한 심리적 후유증은 높은 심리적 피로감으로

나타났다(전은희, 천명선, 2012).

소진 혹은 번아웃 신드롬(Burnout syndrome)은

상기 가축 방역 종사자들이 겪는 것과 같이 업무

종사자들이 근무 상황에서 경험하는 높은 심리적

피로감 및 업무에 대한 냉소적 인식 등을 설명하

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심리학 및 정신건강 연

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Leiter & Maslach,

2016; Mäkikangas et al., 2021). 소진은 직무 환경

의 여러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경험하는 부적합성

(misfit)에서 기인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의되며,

주로 탈진(exhaustion), 냉소(cynicism), 직무 효능

감(professional efficacy)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

성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탈진은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을 의미하고, 냉소는 직무로

부터 정신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것으로 특징 지

어지며, 직무 효능감은 직무에서 경험하는 효능감

이나 성취감을 반영한다(Maslach & Leiter, 2021).

2000년대 초반 이후 해외에서는 다양한 직업 집단

을 대상으로 소진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

구가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2019년 코로나19

의 전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의료 및 보건 인력들

을 대상으로 한 소진 연구가 급증하였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리뷰와 메타분석 연구들에서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소진 수준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

음을 보였으며, 특히 어린 연령, 여성, 이전 정신

과적 병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집단들이 소진

취약 집단으로 다수 보고되었다(Hwang et al.,

2023; Martin et al., 2023; Membrive-Jiménez et

al., 2020). 또한 동일한 재난 대응 과정에서도 간

호사와 같이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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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집단에 비해 높은 소진 수준을 보이기도 하

였다(Hwang et al., 2023; Macaron et al., 2023).

한편, 소진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통용되는

척도인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개

발한 Leiter와 Maslach (2016)는 소진의 양상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세 가지 소척도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5가지 유

형(몰입형[Engaged], 효능감저하형[Ineffective], 과

부하형[Overextended], 거리두기형[Disengaged],

번아웃형[Burnout])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을

제안하였다(Leiter & Maslach, 2016). 이러한 접근

은 개인 간 소진 양상의 질적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적으로 가장 양호하거나

(Engaged) 악화된 상태(Burnout)뿐만 아니라

중간 상태의 유형(Ineffective, Overextended,

Disengaged)을 식별하여 소진과 회복을 더 포괄

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예방 및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성이 있다(Leiter &

Maslach, 2016; Mäkikangas & Kinnunen, 2016).

소진을 설명하는 주요 모형인 직무-요구 자원

모델(Job-Demand Resource Model)에서는 국내

가축 방역 종사자들이 처한 상황과 같이 과도한

직무 요구(job-demand)와 부족한 직무 자원

(job-resource) 간의 불균형이 소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설명한다(Bakker et al., 2005;

Demerouti et al., 2001). 또한 특정 직무 요구는

탈진, 냉소, 직무효능감 중 특정 하위 영역의 악화

와 더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량은 탈진 수준의 악화에

핵심적인 직무 요구이며, 직장에서의 보상 및 업

무 분장의 공정성(fairness)은 냉소와 더 깊이 관

련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통제력/자율성이 낮

거나 보상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직무 효능

감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iter &

Maslach, 1999; Maslach et al., 2001). 그러므로

개인별 소진 유형의 차이는 특정 직무 요구 또는

스트레스 요인의 악화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축 방역 종사자들의 소진 상태를 소진 유형 개

념을 적용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010

년 구제역 이후 가축 방역 종사자들의 심리적 경

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소수 이뤄졌으나, 아직

까지 소진에 주목한 분석적 연구는 부재한 실정

이다.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살처분 및 방

역 등 현장 업무 과정에서 경험하는 외상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연구를 통해 이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의 병리적 증상을 일반 인

구에 비해 높은 비율로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하

였다(김석호 외, 2017; 김희국, 현진희, 2012). 해외

의 질적, 양적 연구들에서도 살처분 현장에의 노

출은 특히 죄책감과 같은 복합적인 심리적 고통

감을 야기하며, 이러한 고통감은 일반 인구 대비

수의사 및 동물보호소 인력 등과 같은 직종의 높

은 우울률과 자살률과 관련됨을 지적한다(Galles,

2023; Park et al., 2020). 반복적으로 검증된 우울

과 소진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Bianchi et al.,

2015; Koutsimani et al., 2019), 관련 업무 종사

자들의 우울과 같은 병리적 증상 경험이 소진 악

화에 위험 요인일 것이라고 예상되나, 국내 가축

방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경험적인 검증은 아직

까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소진 상태를 Leiter

와 Maslach (2016)가 제시한 5가지 유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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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앞서의 논의에 근거하여 소진 악화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현장직 여부, 우울 증상 수

준 등이 소진 유형에 미치는 설명력을 검증할 것

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직무-요구 자원 모델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무 요구(직무

스트레스 요인)가 소진 유형의 차이를 설명할 것

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

할 것이다. 이러한 소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결

과는 종사자들의 소진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소

진 예방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수집한 가축 방역 종사

자 소진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가

축 방역 종사자 총 1,286명을 대상으로 문자를

통해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들 중 설문지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인원은 740명이었다. 이 중

소진 척도 일부 문항에 응답을 누락한 5명을 제

외한 총 73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

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한 자료 추출 시 개인정보

는 익명화되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소속기

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기관 윤리위원회(IRB)

의 심의를 통과하였다(IRB No. 1162 71-2023-

24).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

다. 성별은 남성이 57%로 약간 더 많았으며, 연령

대는 30대가 3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축 방역 업무 경력은 1년 미만인 경우가 27.3%

로 가장 많았다. 직역은 농가 현장 예찰 및 가축

시료 채취, 초동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직이 35.1%

로 가장 많았으며, 도축장에서 축산물 위생 검사

를 담당하는 위생직이 32.7%, 농가 전화 예찰 업

무를 수행하는 예찰직이 20.1%, 수입 축산물 검역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검역직이 6.4%, 관리 및 사

무직, 안전직 등이 포함된 기타 직역이 5.7%로 나

타났다.

빈도(%)

성별
남성 419(57.0)

여성 316(43.0)

연령대

20대 123(16.7)

30대 247(33.6)

40대 243(33.1)

50대 이상 122(16.6)

가축 방역 업무

경력

1년 미만 201(27.3)

1년～5년 177(24.1)

5년～9년 169(23.0)

9년 이상 188(25.6)

직역

방역직 258(35.1)

위생직 240(32.7)

검역직 47(6.4)

예찰직 148(20.1)

기타 42(5.7)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735)

측정도구

직무 스트레스 요인. 재난 대응 인력이 재난

대응 활동을 하며 경험할 수 있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12개의 문

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은 소진에 대한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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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적되는 업무 요구, 통제, 보상, 직장 내 대

인 관계, 공정성, 업무 가치와 재난 대응 인력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정 스트레스,

불명확한 정책, 물리·환경적 위험, 기관 협조, 지

도체계, 민원 응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Bakker

et al., 2014; Brooks et al., 2015; Buetre et al.,

2013; Chang et al., 2005; Hibi et al., 2015;

Makita et al., 2015; Maslach & Leiter, 1999;

Smith et al., 2018). 각 문항은 해당 스트레스 요

인 경험 여부에 대해 ‘예/아니오’로 평정하도록 되

어 있으며, 문항 내용은 ‘가정 내 스트레스(일-가

정 양립, 양육, 가족관계 등)’, ‘직장 내 대인관계’,

‘물리·환경적 위험, 건강, 유해요인’, ‘불명확한 정

책(예: 모호한 지침, 지휘체계 혼선)’, ‘관련 기관

간 공조의 어려움’, ‘업무 자율성 결여(예: 업무스

케줄 조절 어려움, 갑작스런 업무변경)’, ‘조언, 지

도 관리체계 부재’, ‘역할 또는 업무의 부적합성

(예: 경력과 상이한 업무배정)’, ‘과도한 업무량’,

‘과도한 실적요구’, ‘불충분한 보상’, ‘다양한 민원

응대’로 이루어져 있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 문항

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ɑ)는 .86으로 양

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진(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MBI-GS]). 소진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MBI-GS를 사용하였다. MBI-GS는 Schaufeli

등(1996)이 개발하고 신강현(2003)이 한국어로 번

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로, 16문항으로 개발되었으

나 국내 타당화 연구에서 한 문항이 제외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도 15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MBI-GS는 탈진(exhaustion), 냉소(cynicism), 직

무 효능감(professional efficacy) 3개의 소척도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소진을 경험하는 빈도에 대

해 ‘전혀 없다’(0점)에서 ‘매일’(6점)까지 Likert 7

점 척도로 평정한다.

한편, MBI-GS 개발의 주요 저자들인 Leiter와

Maslach (2016)는 소진 유형을 밝힌 연구를 통해

각 소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소척도

임계값(clitical boundaries)을 산출1)하고, 각 소척

도별 임계값의 높고, 낮음의 조합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소진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 몰입형(Engaged)은 탈진과 냉소는 낮은

동시에 직무 효능감이 높고, 번아웃형(Burnout)은

탈진과 냉소가 모두 높은 악화된 유형이다. 효능

감저하형(Ineffective)은 세 하위척도 점수가 모두

낮게 나타나며, 과부하형(Overextended)은 탈진이

특히 높고, 거리두기형(Disengaged)은 냉소가 특

히 높게 나타난다. 몰입형과 번아웃형은 소진의

양극단에 있고, 효능감저하형보다는 과부하형이

부정적이며 그보다는 거리두기형이 더 부정적인

양상을 보인다(Leiter & Maslach, 2016). 한편, 곽

의현 등(2023)은 Leiter와 Maslach(2016)가 제안한

임계값 산출 방식을 국내 재난 대응 인력 및 재난

심리지원 교육에 참가한 성인 1,658명의 자료에

적용하였으며, 세 척도의 임계값을 각각 탈진 3.71

점, 냉소 3.56점, 직무 효능감 3.98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곽의현 등(2023)의 연구의

참가자가 본 연구 참가자와 직무상 유사하다는 점

과 더 많은 수의 참가자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

하여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소척도 임계값을 적용

1) Leiter와 Maslach (2016)가 제시한 소척도별 임계값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탈진 임계값 = 집단 평균 +

(표준편차 × 0.5z), 냉소 임계값 = 평균 + (표준편차 × 1.25z), 직무 효능감 임계값 = 평균 + (표준편차 ×

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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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 연구 참가자들의 소진 유형을 구분하였다.

각 소척도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ɑ)는 국
내 타당화 연구에서 탈진, 냉소, 직무 효능감 각각

.90, .81, .86(신강현, 2003), 소척도 임계값 산출 연

구에서 .93, .89, .91(곽의현 외, 2023), 본 연구에

서는 .94, .86, .89로 나타났다.

우울 증상(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PHQ-9

을 사용하였다. PHQ-9은 Kroenke et al.(2001)이

개발한 척도로, 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

근 2주일 간 경험한 우울 삽화 정도에 대해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0점)에서 ‘거의 매일 방해 받

았다’(3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Kroenke 등(2001)은 10점을 절단점으로 제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10점 이상일 때 고위험군으로 분

류하였다. 국내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

구(Shin et al., 2020)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ɑ)는 .7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신
뢰도는 .92였다.

절차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가축 방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

을 실시하였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

신건강 및 소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설

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실시 전, 연구대상

자들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자료로 활용

하는 것에 동의 의사를 밝힌 후 설문에 응답하였

고, 본 연구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소속 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에 동의한 73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분석방법

가축 방역 종사자의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 요

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9.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가축 방역 종사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고,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요 변

인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2, 첨도는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urran et al., 1996).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

출하였고, 소진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

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현장직 여부)을 기

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

별 및 현장직 여부와 같은 명목변인은 더미변수

화하여 점이연 상관계수(point biserial correlation)

를 산출하였고, 연속 변인은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진 유형별

로 관련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

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역의 경우

현장직(방역직, 위생직)과 현장직 외(검역직, 예찰

직, 기타)에서 소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어 현

장직 여부를 구분하는 더미 변수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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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주요 변인 기술통계

소진 유형을 살펴보면, 효능감저하형이 37.28%

(274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몰입형

31.16%(229명), 과부하형 13.33%(98명), 거리두기

형 4.22%(31명), 번아웃형 14.01%(103명)로 나타

났다(표 2).

재난 대응 활동 중 경험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

을 살펴보면 불충분한 보상(13.30%)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불명확한 정책(11.85%)과 물리 환

경적 위험(10.68%), 직장 내 대인관계(9.33%), 관

련기관 간 공조의 어려움(9.06%), 업무 자율성 결

여(8.00%), 가정 내 스트레스(7.91%), 다양한 민원

응대(7.49%), 과도한 업무량(6.59%), 지도관리 체

변인 M(SD) 빈도(%)

우울 증상 5.28(5.79)

정상군 596(81.09)

고위험군 139(18.91)

소진

하위 요인

탈진 2.55(1.67)

냉소 2.14(1.55)

직무 효능감 3.66(1.39)

유형

몰입형 229(31.16)

효능감저하형 274(37.28)

과부하형 98(13.33)

거리두기형 31(4.22)

번아웃형 103(14.01)

직무 스트레스 요인

가정 내 스트레스(일-가정 양립, 양육, 가족관계 등) 263(7.91)

직장 내 대인관계 310(9.33)

물리 환경적 위험, 건강, 유해요인 355(10.68)

불명확한 정책(예: 모호한 지침, 지휘체계 혼선) 394(11.85)

관련기관 간 공조의 어려움 301(9.06)

업무 자율성 결여(예: 업무스케줄 조절 어려움, 갑작스런 업무변경) 266(8.00)

조언, 지도관리 체계 부재 210(6.32)

역할 또는 업무의 부적합성(예: 경력과 상이한 업무배정) 165(4.96)

과도한 업무량 219(6.59)

과도한 실적 요구 150(4.51)

불충분한 보상 442(13.30)

다양한 민원 응대 249(7.49)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N=735)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634 -

계 부재(6.32%), 업무 부적합성(4.96%), 과도한 실

적 요구(4.5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

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현장직 여부), 우울 증

상, 소진 하위 요인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성별은 연령(r=-.160, p<.001), 탈진(r=-.103,

p<.01)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고, 현장직 여부

(r=.530, p<.001)와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은 현장직 여부(r=-.516,

p<.001), 우울 증상(r=-.081, p<.05), 냉소(r=-.143,

p<.001)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고, 직무 효능감

(r=.119,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현장직 여부는 냉소(r=.086, p<.05)와 정적 상관관

계를, 직무 효능감(r=-.076, p<.05)과는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여성일수록 탈진이 높고, 연령

이 낮을수록 또는 현장직일수록 냉소가 높아지고

직무 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우울과 소진의 세

하위 요인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탈진(r=.651,

p<.001), 냉소(r=.564, p<.001)와 정적 상관관계,

직무 효능감(r=-.140,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 수준이 높

을수록 소진 수준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탈진은 냉소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r=.721, p<.001) 직무 효능감과는 유의한 상관관

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r=-.025, p>.05), 냉소와

직무 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r=-.134, p<.001). 즉, 탈진이 높을수록 냉

소가 높고, 냉소가 높을수록 직무 효능감은 낮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 유형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분

석 결과, 연령대(χ²=34.91, p<.001)와 현장직 여부

(χ²=14.22, p<.01)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성별(χ²=8.19, p>.05)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는 몰입

형(45.08%)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20

대, 30대, 40대에서는 효능감저하형이 가장 많았다

1 2 3 4 5 6 7

1. 성별a -

2. 연령 -.160*** -

3. 현장직 여부b .530*** -.516*** -

4. 우울 -.007 -.081* .031 -

5. 탈진 -.103** -.061 -.025 .651*** -

6. 냉소 .012 -.143*** .086* .564*** .721*** -

7. 직무 효능감 -.028 .119** -.076* -.140*** -.025 -.134*** -

a성별(여성=0, 남성=1)
b현장직 여부(현장직 외=0, 현장직=1)
*p<.05, **p<.01, ***p<.001.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N=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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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 34.82%, 38.27%). 현장직에서는 효능감저

하형이 39.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몰입

형(28.92%), 번아웃형(16.06%), 과부하형(11.24%),

거리두기형(4.62%) 순으로 나타났으나, 현장직 외

에서는 몰입형이 가장 많았고(35.86%) 효능감저하

형(33.33%), 과부하형(17.72%), 번아웃형(9.70%),

거리두기형(3.38%)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젊은 연령대와 현장직에서 악화된 소진 유형 비

율이 높았고, 특히 번아웃형의 경우 30대와 현장

직에서 그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소진 유형과 관련 직무 스트레스 요인

소진 유형과 관련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소진 유형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현장직 여부)과 우

울 증상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준거집단은 소

진 유형 중 가장 양호한 집단인 몰입형으로 설정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한편, 분산 팽창

요인 분석 결과,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 다

중공선성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VIFs of all

variables≤2.002).

분석 결과, 소진 유형별로 관련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효능감저하형을 살펴보면, 우울 수

준이 높을수록(OR=1.161, p<.001), 업무 자율성이

높을수록(OR=0.496, p<.05) 효능감저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과부하형은 여성일

수록(OR=0.251, p<.001), 낮은 연령대일수록

(OR=0.952, p<.05),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OR=1.336, p< .001),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록(OR=2.798, p<.01), 민원 응대 요구가 다양할

수록(OR=2.489, p<.01) 과부하형에 속할 가능성

이 높았다. 거리두기형은 낮은 연령대일수록

(OR=0.933, p<.05),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OR=1.248, p<.001) 거리두기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있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확

인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번아웃형은 여성일

수록(OR=0.428, p<.05), 낮은 연령대일수록

(OR=0.944, p<.01),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OR=1.410, p<.01) 번아웃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

구분
몰입형

효능감저하

형
과부하형 거리두기형 번아웃형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137 32.70 159 37.95 43 10.26 18 4.30 62 14.80 419 100.00

8.19
여성 92 29.11 115 36.39 55 17.41 13 4.11 41 12.97 316 100.00

연령대

20대 30 24.39 54 43.90 14 11.38 9 7.32 16 13.01 123 100.00

34.91***
30대 65 26.32 86 34.82 35 14.17 9 3.64 52 21.05 247 100.00

40대 79 32.51 93 38.27 37 15.23 11 4.53 23 9.47 243 100.00

50대 이상 55 45.08 41 33.61 12 9.84 2 1.64 12 9.84 122 100.00

현장직

여부

현장직 144 28.92 195 39.16 56 11.24 23 4.62 80 16.06 498 100.00
14.22**

현장직 외 85 35.86 79 33.33 42 17.72 8 3.38 23 9.70 237 100.00

**p<.01, ***p<.001

표 4. 교차분석 결과(N=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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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관련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역할

또는 업무의 부적합성(OR=2.720, p<.05), 과도

한 업무량(OR=2.509, p<.05), 불충분한 보상

(OR=3.194, p<.05)이 확인되었다.

종합해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는 낮은 연

령대가 탈진과 냉소가 포함된 악화된 소진 유형

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여성일 경우 탈진이

포함된 과부하형과 번아웃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우울 수준은 모든 악화

된 소진 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는 과도한 업

무량이 탈진이 포함된 과부하형과 번아웃형에 속

할 가능성을 높였으며, 업무 부적합성과 불충분한

보상 등은 번아웃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현장직 여부는 악화된 소

진 유형을 설명하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가축 방역 종사자의 소진 상태를 확

인하고 관련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밝힘으로써

이들의 소진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소진 유형과

관련 직무 스트레스 요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가축 방역 종사자의 소진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축 방역 종사

자의 번아웃형 비율은 14.0%로 나타났는데, 보건

의료 종사자 대상 해외 연구(Leiter & Maslach,

2016)와 재난 대응 인력이 다수 포함된 국내 재난

대응 교육 참가자 대상 조사 결과(곽의현 외,

2023)에서 번아웃형 비율이 각각 7.7%, 8.8%로 나

타난 것과 비교해보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가장 양호한 프로파일로 볼 수

있는 몰입형(31.2%)도 앞의 연구들과 비교할 때

약 6～12%p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본 집단

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러한 결

과는 가축 방역 종사자가 소진에 비교적 취약한

집단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진은 업무 만족과

업무 수행의 질을 낮춘다는 선행연구(Hodkinson

et al., 2022)를 고려하였을 때, 종사자 개인의 심

리적 웰빙 증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가축 관

련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

원에서의 가축 방역 종사자 소진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이 시급하다.

둘째, 소진 유형에 따라 관련 직무 스트레스 요

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몰입형을 중심으로 비교했

을 때, 번아웃형은 과도한 업무량, 역할 부적합성,

불충분한 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과부하형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과 함께 민원

응대 업무가 관련 있었으며, 효능감저하형은 업무

자율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진 예방 및 완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단순히 전반적인 소진의 심각도만을 고려하는 방

식보다는 개개인마다 다르게 경험하는 소진의 질

적인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기관이나 개인 차원의

맞춤형 소진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유

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가축 방역 종사자의 스트

레스 요인과 소진 유형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악화된 소진 유

형인 번아웃형은 과도한 업무량과 함께 역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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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불충분한 보상 등 가장 다양한 스트레스

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

과는 번아웃형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다양한 직

무 환경적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와 유사한 맥락이다(Leiter & Maslach, 2016). 특

히 가축 방역 종사자의 경우 업무에서의 신체·심

리적 위험이 높은 것에 비해 경제적 보상과 처우

가 낮아 이직률도 높게 나타나는데(Song et al.,

2022), 이를 소진이 높은 이직의도 또는 실제 이

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Dunford

et al., 2012; Lu & Gursoy, 2016)와 함께 살펴볼

때 번아웃형과 관련되는 여러 직무 스트레스 요

인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기관 차원에서 가축 방

역 종사자에 대한 역할 교육 및 업무 분장 등으

로 업무 적합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보상을 포함

한 충분한 직무 자원을 제공하는 등 종사자의 소

진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

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탈진 수준이 유독 높은 과부하형은 과도한 업

무량과 함께 민원 응대 업무가 관련 스트레스 요

인으로 나타났다. 평시 농가 방문, 전화 예찰과 같

은 예찰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은 민원 응대

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하며(윤상준, 2023),

재난 발생 시에는 전염병 확산에 대한 농가의 불

안감 증가로 관련 민원과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ong et al, 2022). 이

처럼 과도한 업무의 양이나 질적으로 부담이 되

는 업무와 같은 업무 부담(workload)은 탈진을 높

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데(Maslach &

Leiter, 1999; Maslach et al., 2001), 이러한 관점

에서 심리적 업무 부담이 높은 예찰 업무 종사자

들에 대해서는 업무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피

로감을 완화하기 위한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직무 효능감이 유독 낮은 효능감저하형의 경우

직무 자율성이 도리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높은

직무 자율성이 항상 종사자의 심리적 웰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De Jonge & Schaufeli, 1998). 업무 일정과 방식

의 자유, 의사결정 범위의 증가 등은 동시에 종사

자의 책임 범위의 증가와 의사결정을 위한 인지

적 노력 등을 수반하므로, 개인의 요구나 역량에

비하여 직무 자율성이 과도하게 주어지는 상황은

종사자의 심리적 웰빙을 악화시키는 위험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Chung-Yan, 2010;

Santarpia et al., 2021). 일부 연구에서는 직무 자

율성의 증가와 종사자의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

가 역U 자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관계에는

직급이나 개인의 직무에 대한 숙련도, 자기효능감

과 같은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직무 자율성의 수준과

직급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소진과 관련 요

인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소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낮은 연령대와 높은 우울 수준

을 보이는 집단은 소진에 취약했고, 특히 낮은 연

령대일수록 직무에 대해 냉소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난 대응 업무와 같이 업무량이 불규칙하

거나 업무 부담이 높아 탈진 수준이 악화될 때

업무 경력과 대처기술 또한 부족하여 더욱 악화

된 소진 상태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Bre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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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ard, 2004). 더불어 냉소 수준이 임계값을 상

회하는 거리두기형의 경우 유의하게 확인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연

령대의 가축 방역 종사자들에서 두드러지는 냉소

적 인식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지에 대해 다양

한 관점에서의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축 방역 업무 경력은 우울 및 소진과 유

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연령

과 경력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었으나, 우울 및 소

진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경력은 직역별로 업무 강도나 업무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

며, 연령은 업무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스트레

스 대처 기술이나 직무스트레스 관리전략이 반영

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개인의 스트레스 대

처 전략이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조직 지원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직무 환경

을 반영한 경력과 소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소진관리 전략을 수립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우울 증상은 모든 소진

유형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악화된 소진 상

태일수록 우울 증상과 더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Mäkikangas &

Kinnunen, 2016), 가축 방역 종사자의 만성적인

소진 상태에 더불어 정신건강 문제의 가능성 또

한 시사한다.

성별과 현장직 여부는 소진과의 관계에서 일관

적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탈진 수준이 높고, 높은 탈진이

포함된 과부하형과 번아웃형과 관련이 높았다. 이

러한 경향은 건강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나(Woo et

al., 2020),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예찰직에 상당수

의 여성이 포함되어 민원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

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현장직 여부는 상

관분석과 교차분석 결과와 달리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함께 고려되는 회귀분석에서는 소진에 미

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현장직

종사자가 주로 경험하는 신체∙심리적 외상 위험

만큼이나 가축 방역 종사자 집단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소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장직 집

단의 번아웃형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현장 출동 종사자들이 고빈도로 겪을 수 있

는 외상적 경험과 소진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업무 중 경험하는 외상에 대한 노출 빈도나

심각도, 현장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이들의 소진과 관련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소진과 관련 요인을 탐색함에 있

어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는 고려하지 않

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근무 시간, 업무 강도나 업

무 부담 수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소진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가축 방역 종사

자들의 소진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인들

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겠다. 인수공통감염병에 대

한 감염 위험 및 살처분 과정 중 경험할 수 있는

간접 외상과 같은 변수들에 대해 조작적 정의와

정교한 측정을 시도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직무 특

성과 업무 환경을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접근은 가축 방역 종사자들의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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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완화를 위한 효과적 개입 전략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소진 유형화의 타

당성과 정책 및 예방 전략 적용에의 유용성을 판

단하기 위해서는 가축 방역 종사자 외에 다양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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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out Profiles and Job Stress Among

Animal Disease Contro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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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disease control workers are known to be a population vulnerable to burnout due to

their poor working conditions and high workload. However, empirical research on specific

burnout profiles and explanatory factors that exacerbate burnout is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burnout status and profiles of animal disease control workers and

examine job stress factors contributing to the exacerbation of burnout. First, the burnout

status of animal disease control workers (N=735) was categorized into five profiles (Engaged,

Ineffective, Overextended, Disengaged, and Burnout). Job stress factors associated with each

burnout group were then analyzed.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profiles and

job stress factors revealed that the Ineffective profile was linked to job autonomy, while the

Overextended profile was associated with excessive workload and complaint handling. No

specific job stress factor was identified for the Disengaged profile. The Burnout profile was

associated with excessive workload, role incongruity, and insufficient reward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effective burnout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a

comprehensive and detailed understanding of burnout among animal disease control workers.

Keywords: livestock infectious disease, animal disease control worker, burnout profiles,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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